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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의 주부 Y씨는 성에 대해 한번도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다며 내원했다. 그것도 남편에게 떼밀려서였다. 자신

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혹시나

나아질까하여자위행위도시도해보고남편과여러가지노력을

해보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오히려통증만커져이젠성행위자

체가두렵기까지하단다.

43세K주부는남편이무척신경이쓰인다. 5년전자궁절제술

과 함께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외음부와 다리가 부어있는 상태

로 너무 오랫동안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K주부는 성감각

이 느껴지지 않게 되고 남편의 눈치도 심상치 않아 가만히 있으

면 안될 것 같아서 내원했단다. 골반 진찰 소견에서 역시 부종이

심해성행위에큰장애가될정도의소견이었다. 

두환자모두성기능장애로왔지만원래발생한흥분장애와원

인이 뚜렷한 기질적 흥분장애 환자로 구분이 뚜렷이 된다. 그러

나여성의성기능장애는후자와같이뚜렷이원인이구분되는경

우보다는 전자와 같이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증상도 성적 무관

심, 혐오, 흥분장애 등을 복합적으로 호소하면서 치료에도 잘 반

응하지않는경우가많다.

성기능장애의성의학적접근이부부간의종합적인성치료로발

전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기능장애의 연구도 활발하다. 최근의 여

성 성기능장애의 기질적 연구에서 남성과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남성의 기능부전은 음경의 발기와 삽입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기

능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적 변화가 초래되지만, 여

성의 기능부전은 극도의 성욕부전이나 질경련 등을 제외하면 성

관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의 객관적 검사에서 혈류나 감각의 이상이 발견되는 여성이 스스

로를성기능이상이라고느끼는경우는일반인구와비교할때더

많지않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문화적으로도여성이자신의성

욕이나 절정감의 장애를 드러내어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적어서

임상적으로여성성기능장애환자들을접하기가쉽지는않다. 

여성 성기능장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병리기전이 활발하

게 연구되면서 여성의 성기능장애의 요인이 혈관의 혈류장애라

는사실이밝혀지고있으며, 이제여성의음핵및질의혈류측정

이진단의기초적방법으로사용되고앞으로치료방법으로도혈

관활성약물 및 남성발기부전치료제로 개발된 혈류증진 약제들

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자극을 통한

여성골반근육운동의 성기능에 미치는 효과가 부각되면서 성기

능장애치료의유용한치료방법으로제시되기도하였고, 이미외

국에서는 남성 성기능장애 치료제로 개발된 경구약제들이 여성

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고되

고있다. 

남성의경우와마찬가지로과거남성성기능장애에대한연구,

진단, 치료의 발전이 눈부신 발전을 해왔듯이 멀지않아 여성 성

기능장애에 대한 연구도 장애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무관심과 못느끼는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여성

들에게희망이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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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한여성, 못느끼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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